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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의: 지역투자팀 김미애 팀장(2110-5091), 이헌두 사무관(2110-5094)    

TV 드라마, 지역 ‧ 중소기업을 그리자
 - 산업부, 드라마 제작관계자들과 지역 ‧ 중소기업 인식개선 간담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드라마 PD, 작가

등 TV 드라마 제작관계자들과 “지역․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

개선과 TV 드라마”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함

ㅇ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역․중소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

부정적 인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, 인식개선의 필요성과

이를 위한 TV 드라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

< 간담회 개요 >

◈ 일시․장소 : ‘13. 8. 13(화), 여의도 렉싱턴호텔 유니온스퀘어

◈ 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

◈ 참석자 : 산업부 산업기반실장, 산업부 지역투자팀장, PD 및 작가 등 드라마
제작관계자(8명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장 등 총 15명

□ 최근 방영되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기업 관련 내용은 서울․대기업

위주로 그려지고 있으며, 지역․중소기업 또는 기업인, 종사자 등을

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거의 없음

ㅇ 드라마속 주인공은 서울의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재벌 2세인 경우가

대부분이며, 중소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일부 드라마에서는 종사자가

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음

◈ (사례1) A드라마의 주인공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며, 낮은 연봉과
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캐릭터로 그려짐

◈ (사례2) B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며 불안한
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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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지고

있음에도 불구하고, 사회전반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

인식 때문에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

ㅇ 특히, 수도권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역․중소기업

들은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와 복지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,

R&D 인력 등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ㅇ 한 지역기업의 인사담당자는 “지방 대졸자 셋 중 하나가 수도권

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

대기업 평균이상의 연봉을 제시해도 인재채용이 쉽지 않다.”고 밝힘

□ 정부는 ‘11년부터 지역청년들이 지역우수기업을 탐방하여 직무현장을

체험하고,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기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SNS 등을

통해 공유․확산하는 사업(희망이음 프로젝트)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에

대한 인식개선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

ㅇ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전달효과를 가지는

드라마에서 지역․중소기업과 기업인, 종사자를 소재로 하는 성공스토리

등이 다루어진다면 사회적 인식개선에 큰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□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“드라마는 시청자의 삶과 의식에 막대한

영향을 미치며,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.”고 강조하며,

ㅇ “드라마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주역인 지역․중소기업을 긍정

적으로 그리는 사례가 많아진다면, 이들 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

인식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밝힘

□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방송국 PD는 “TV 드라마는 사회를 비추는

거울이자, 한 발 앞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.”고 강조하며,

ㅇ “90년대 트렌디드라마가 진취적인 커리어우먼 묘사를 통해 여성의

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기여했듯이, 지역기업과 중소기업을

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긍정적 인식변화를

확산할 필요가 있다.”고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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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지역투자팀 이헌두 사무관(☎ 02-2110-50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